
제목 :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 본 자료는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둔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에서의 고용동향은 악화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임

- 경기둔화와 함께 고용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

- 고용증가율이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상대

적으로 높았으며

경기하락을 주도한 반도체 등 제조업종의 수출하락은 물량

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기업이 인력구조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의 감소, 근로시간의 조

정 등으로 수요감소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 요 약 >

◈ 최근 경기둔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지표는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는 점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요

구되어지고 있음 .

◈ 이에 본 연구원은 경제일반 및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원인을 분석함 .

◎ 첫째 , 2000년 4/4분기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고용증가

율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 다만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에서 GDP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고용증가

율의 심각한 하락을 방어

※ 2000년 4/4분기 이후 고용증가율은 분기별로 2% 미만에 불과하여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

※ 1, 2분기 중 사회및개인서비스업에서 5 .3%, 6.8%의 고성장률을

유지함에 따라 고용증가율은 6 .2%와 8.0%를 기록

◎ 둘째 , 반도체 ,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 성장기여율이 높은 제조업의 특수

업종의 급락이 경기둔화를 주도하는 양상이며 , 이 업종의 급락은 물량

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흡수력이 저조한 특성

상 전반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2001년 2/4분기 중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성장률은 2 .7%로

제조업평균 2 .2%보다 높게 나타나 반도체부문의 성장률은 마이너

스임을 알 수 있음



※ 반도체부문의 수출단가지수(1995년=100)는 2000년 3/4분기 15에

서 2001년 2/4분기에는 4로 약 1/4로 하락하였으나 수출물량지수

는 동기동안 703에서 1295로 오히려 1.8배로 규모가 확대되어 오

히려 고용증가의 가능성이 높음

◎ 셋째 , 경기둔화(또는 경기둔화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총자본형

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의 구조

조정보다는 신규채용을 동결 또는 감축하거나 근로시간의 조정 , 파트타

임근로자의 비중증가 등을 통하여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있어 고용의

급격한 감소나 증가율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임

※ 전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000년 중 월평균 23~24시간이었으나

금년들어 1/4분기에는 21.4시간 , 2/4분기에는 20.4시간으로 하락하

는 추세이며 , 제조업의 경우 33~34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락

◈ 또한 2001년 9월 중에는 추석효과와 재학생의 귀교현상으로 경제활동인

구는 전월대비 205천 명 증가하고 취업자도 273천 명 증가하는 반면 비

경제활동인구는 180천 명 감소함 . 이는 경기변동을 고려한 과거의 경험

으로 볼 때 특이한 사항은 아님 .

※ 1993~2000년 자료를 분석하면 통상적으로 8월과 9월 사이에는

취업자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 이미 2002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

황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에 대응한 미국의 보복전이 지속 또는 확전되고

미국의 소비심리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출과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

적으로 하락할 경우 고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동시장의 고용동향

I. 최근의 노동시장 동향

경기둔화로 고용증가율이 둔화

2000년 4/ 4분기 이후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 199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회복과 기술적 반등으로 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1~3분기까지 9.2%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4/ 4분기에

는 4.6%로 둔화

- 2001년 들어 1/ 4분기에는 3.7%로 하락하고 2/ 4분기에는 2.7%를 기

록하였으며 3/ 4분기에는 1.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의 둔화와 함께 고용의 증가율도 둔화되기 시작함

- 2000년 중에는 전년대비 3.8%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

※ 경제위기 이전(1990~97년)에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2%

- 2000년 4/ 4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고용증가율이 1.5%로 하락하고,

2001년 1/ 4분기에는 0.4 %에 급락함.

- 2/ 4분기에는 1.9%를 기록하였으나 3/ 4분기에는 1.3%로 다시 낮아

지기 시작하여 경기둔화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임.

<표 1>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

(단위: %)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국내총소득(GDI)
고용 증가율

2000 1/ 4 12.6 4.6 6.3
2/ 4 9.7 2.4 4.4
3/ 4 9.2 3.2 3.4
4/ 4 4.6 - 3.3 1.5

2001 1/ 4 3.7 0.6 0.4
2/ 4 2.7 0.5 1.9
3/ 4 0.5~1.0 (전망) n .a. 1.4



경기가 하락하거나 경기하락이 예상되면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노동

수요가 하락하여 고용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심한 경우 감소함 .

- 1993~2000년 월별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보면(매월노동동향

제3호, 2001년 10월호) 경기의 변동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가

100에서 90으로 하락할 경우 전산업 취업자수는 0.9~2.1% 하락하

는 것을 알 수 있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200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 등이 겹쳐 2001

년 2월에 실업자가 1,069명을 기록하는 등 1/ 4분기 중 실업자는

100만 명을 상회함.

※ 이러한 실업자 급증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기업체의 채용방식이

연말연시 대규모 신규채용에서 연중 수시 경력자를 우선한 채용으

로 바뀌고, 신규 학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린 것

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그 이후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는 추세를 유지함 .

※ 2/ 4분기 중 실업자는 791천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3/ 4분

기 중에는 732천 명으로 전기 대비 59천 명 감소함.

※ 2001년 9월 중 실업자는 684천 명으로 2월 대비 385천 명 감소함.

실업자의 감소가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급

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 2001년 1/ 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8.9%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하였으나, 2/ 4분기 중 61.7%로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였으며 3/ 4분기에도

61.4 %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경제위기 직전 경제활동참가율은 62%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제위기 중 급락하고, 2000년 중에는 60.7%까지 회복되었으나 여

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 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2.4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 4분기에는 0.0%로 하락하고 3/ 4분기 중에는 0.8% 정

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 .

※ 1990~97년 사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0.9%, 15세 이

상 인구의 증가율은 1.7% 수준이었음.

<표 2>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천 명, %)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취업자

(증가율)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증가율)
구직단념자

2000 1/ 4 21,405 (59.5) 20,313 (6.3) 1,092 14,581(- 1.2) 224
2/ 4 22,108 (61.3) 21,268 (4.4) 840 13,972 (0.4) 162
3/ 4 22,204 (61.3) 21,395 (3.4) 809 13,991 (0.6) 162
4/ 4 22,082 (60.8) 21,266 (1.5) 817 14,211 (2.0) 132

2001 1/ 4 21,432 (58.9) 20,403 (0.4) 1,029 14,926 (2.4) 149
2/ 4 22,468 (61.7) 21,677 (1.9) 791 13,967 (0.0) 117
3/ 4 22,426 (61.4) 21,964 (1.4) 732 14,104 (0.8) 123

최근의 심각한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피력되는 등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됨.

-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부문별로 살펴봄으로써 경기와 고

용에서 나타나는 수수께끼(pu zzle)를 풀 수 있을 것임.



II. 경기하락과 고용증가율의 추이

예상과 어긋나는 경기하락과 고용동향의 관계는 세 측면에서 설명

가능

2000년 4/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고용증가율도 크게

하락한 것은 사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심화된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고용

증가율이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 첫째,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성장

률과 이 부문에서의 고용증가율이 높게 유지되었다는 점

- 둘째, 반도체 등 성장기여율이 높은 제조업 특수업종이 수출부진으

로 인해 경기둔화를 주도하는 양상이며, 이 업종의 급락은 물량효

과보다는 가격효과가 주효하여 전반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

미하다는 점

- 셋째, 경기둔화가 아직 소비의 감소보다는 기업의 총자본형성(특히,

설비투자)의 급감에 따른 것이며, 기업은 기존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기보다는 신규고용의 감축(또는

동결), 근로시간의 조정,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증가 등을 통하여

수요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고용의 급격한 감소나 고용증가율의 하

락은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전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2000년 중 월평균 23~24시간이었으나 금

년들어 1/ 4분기에는 21.4시간, 2/ 4분기에는 20.4시간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제조업의 경우 33~34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하락함.



<표 3> 초과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전산업 제 조 업

전체 초과 전체 초과

2000. 1/ 4
2/ 4
3/ 4
4/ 4

2001. 1/ 4
2/ 4

205.1
203.9
201.7
208.4
198.8
203.6

23.1
24.1
23.2
23.3
21.4
20.4

213.1
212.5
209.7
217.2
206.0
211.1

33.0
33.9
33.3
33.0
30.1
30.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호

수출에 의존하는 부문의 침체가 최근의 경기둔화를 주도

2001년 상반기 중 GDP성장률은 3.2%로 전년 상반기의 11.1%에서

급속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이러한 성장률의 급속한 둔화는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부

문이 주도함.

※ 제조업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19.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1년 상반기 중에는 3.3%에 불과하여 무려 16.1%포인트나 하락

하였으며, 그 결과 2000년 상반기에 56%를 상회하던 제조업의 경

제성장 기여율은 2001년 1/ 4분기에는 41%로 하락하고 2/ 4분기에

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 4분기 중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은 2.7%의 성장률을 보

인 반면 반도체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경기하락의 주된 원인인 반도체부문의 수출하락은 물량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 따른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도체부문의 수출단가지수(1995=100)는 2000년 3/ 4분기에 15에서

2001년 2/ 4분기에는 4로 73%나 하락하였으나 수출물량지수는 오

히려 703에서 1295로 84%나 하락하여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표 4> 주요업종의 수출단가지수 및 수출물량지수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수출단가

지수

수출물량

지수

수출단가

지수

수출물량

지수

수출단가

지수

수출물량

지수
1995=100 1995=100 1995=100

2000 1/ 4 32 507 59 459 14 554
2/ 4 30 630 55 515 12 743
3/ 4 31 707 52 670 15 703
4/ 4 28 767 50 721 11 828

2001 1/ 4 24 636 44 608 7 1014
2/ 4 21 669 40 587 4 1295

자료 : 한국은행

반면, 서비스업의 상반기 중 성장률은 3.8%로 작년에 비해서는 낮

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경기의 급속한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

였으며 성장기여율 역시 55%로까지 상승함.

-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던 건설업은 2001년 상반기 중 1.4 %의 플

러스 성장으로 반전함.

GDP의 약 15.5%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산업은 2/ 4분기 중 3.4 % 성

장하는 데 그쳐 (1/ 4분기에는 17.7%) 경제성장 기여율이 70%에서

19%로 크게 하락함

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를 포함한 총자본형성의 급격한 감소와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하락이 GDP성장률의 하락을 주도함

- 2000년 연간 34.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설비투자지출은 2000

년 4/ 4분기에 8.1% 성장에 그쳤으며, 200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재화와 서비스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0

년에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였던 재화의 수출은 2001년 2/ 4



분기 중 0.2%에 불과함.

- 그 결과, 국내총소득(GDI)는 2000년 4/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

록하고 2001년 중에도 0.5%에 불과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 수출품가격의 하락 등 교역조건의 악화

가 국내총소득(GDI)의 둔화에 크게 기여함.

고용흡수력이 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

산업별로 보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

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함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고용흡수력을 측정하는 취업계수가 높아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임 .

- 이 부문은 1~2/ 4분기 중 5.3%와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2/ 4분기 중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2%포인트 상승함 .

- 따라서, 고용의 증가율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6.2%, 8.0%로 높은

편으로 총고용의 감소를 방어함.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취업계수는 낮은 편이나 성장률

의 둔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

- 1~2/ 4분기 중 4.4 %와 4.1%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성장률의 하락도 4.9%포인트, 0.7%포인트에 그침

- 고용의 증가율은 6.8%와 8.5%로 여전히 높은 편

건설업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

으나 고용은 오히려 감소되어 고용탄력성은 마이너스를 보임

- 2000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2001년 1~2/ 4분기 중

1.6%,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탈피

- 그러나 전년대비 취업계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고용은 오히려 감소



하는 경향을 보임

- 고용은 1/ 4분기 중 0.2% 증가하였으나 2/ 4분기 중에는 1.6% 하락

<표 5> 산업별 경제성장률 및 고용증가율

(단위: %, %P )

경제 성장률 고용증가율

2001 1/ 4 2001 2/ 4 2001 1/ 4 2001 2/ 4

농림어업 - 3.4 (- 4.4) 3.8 (5.6) - 7.9 (- 10.8) - 3.2 (0.0)

광업 - 5.6 (- 6.0) - 0.3 (- 5.2) - 1.8 (6.4) 14.0 (29.3)

제조업
4.4 (- 17.9) 2.2 (- 14.7) - 0.4 (- 10.3) 0.1 (- 7.3)

전기가스및수도

사업
11.2 (- 7.5) 5.9 (- 5.5) - 14.1 (- 35.4) - 6.3 (- 10.0)

건설업
1.6 (9.5) 1.3 (5.2) 0.2 (- 9.7) - 1.6 (- 11.5)

도소매및음식숙

박업
2.7 (- 10.4) 3.4 (- 7.7) 0.6 (- 0.9) 2.0 (1.1)

운수창고및통신

업
8.8 (- 8.3) 6.1 (- 12.8) 3.1 (- 3.6) 4.2 (- 2.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4.4 (- 4.9) 4.1 (- 0.7) 6.8 (- 3.2) 8.5 (- 0.7)

사회및개인서비

스업
5.3 (- 2.8) 6.8 (3.2) 6.2 (- 7.1) 8.0 (- 6.6)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의 변동폭임.

2001년 상반기 중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서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함.

-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은 취업계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산업으

로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편임,

- 제조업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7.9%포인트, 14.7%포인트 하락

하여 이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

※ 2001년 1, 2분기 중 고용증가율은 -0.4%, 0.1%로 전년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10.3%포인트, 7.3%포인트 하락함.



-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8.3%포인트,

12.8%포인트 하락하여 고용증가율이 3.6%포인트, 2.1%포인트 하

락하였으나, 고용증가율은 3.6%, 4.2%로 높은 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취업계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산업으로 총고용

에 미치는 효과는 적지 않음

- 상반기 중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0.4 %포인트, 7.7%포인트 하락

-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은 1/ 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0.9%포인트 하

락한 0.6%에 불과하였으나, 2/ 4분기에는 오히려 1.1%포인트 상승

한 2.0%로 총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최소화됨



III. 9월 고용동향의 특징과 향후 고용전망 및 정책과제

추석효과로 경기하락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음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205천 명(0.9%) 증가하였으며 이 중

79.5%에 해당하는 163천 명은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0.8%포인트 상승하고 남성은 0.2%포인트

상승에 그침

- 재학생의 학업복귀로 15~19세와 20~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하락하고 이외 모든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

실업자는 684천 명으로 전월대비 68천 명 감소하여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하락함.

- 전월대비 실업률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함.

- 모든 교육수준에서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며 특히 대졸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함 .

-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의 실업자가 전월대비 92천 명 감소(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56%로 하락)한 반면 구직기간 3개월 이

상의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하여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취업에 애로

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취업자는 전월대비 273천 명(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72%에 해당

하는 197천 명은 여성임.

-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11천 명, 112천 명 증가하였

으며 15~19세와 20대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

가를 주도함,



※ 한편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1.6%와 3.9%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

박업에서는 각각 6.8%와 1.8% 증가함

- 직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에서 223천 명이 상승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율의 82%를 차지하였으며 그외의 직종에서는 거

의 변화가 없었음.

-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236천 명 증가(전체 취업자 증

가의 86%를 차지)하여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이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48천 명에 불과하여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의

49.1%에서 48.6%로 하락

- 결론적으로, 추석효과에 따라 저숙련직종을 중심으로 한 임시일용

직에서 고용이 창출됨.

2002년 1/4분기까지는 실업률이 급증할 가능성이 농후

2002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되는 상황임

- 미국에 대한 테러와 미국의 보복전이 지속 또는 확전될 경우 미국

의 소비심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음 .

- 이는 수출과 경제성장률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며 고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계절적인 요인과 신규학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점

을 고려할 때 연말연시에 실업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경기하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

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확률도 높아지고 있음.



고용친화적 내수산업의 진작과 대규모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실업이 급증하기 전에 기존의 실업대책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대책

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전반적인 실업대책보다는 특정연령층, 학력수준 등 실업자의 특성

에 최적인 실업대책을 미리 준비하여야 함.

-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나 고용대

책이 시급

- 구조조정 실직자의 경우에 재취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게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On e-Stop Serv ice를 효

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고용친화적 내수산업에 대한 투자 등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

- 현재 발생하는 경기하락은 산업의 불균형발전과 경제의 지나친 해

외의존도에 遠因이 있음.

- 고용흡수력이 약한 수출업종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고

용친화적인 내수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